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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전에 있던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합’ 왕은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었죠.

“자, 이 곳에는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저~쪽에는 ‘아세라’ 신전을 세우거라.

 신이 많을수록 나라가 잘 돌아가는 법이다.
 금송아지도 세우고, 다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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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합 왕은 사악하기로 유명한 이웃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믿게 만들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셨답니다!

하루는 아합 왕 앞에 이상한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차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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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처음에는 엘리야의 말을
귓등으로도 새겨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찾아볼 수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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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시여, 가뭄이 너무 오래 이어져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끙... 이게 다, 그 낙타 가죽을 둘러 입은
선지자인지 뭔지 하는 녀석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 구석구석을 뒤지고

그자를 어떻게든 찾아 오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곳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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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물맛 좋다.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이런 시냇가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마를 걱정은 없었지만 엘리야는 먼 길을
이동하느라 많이 배고픈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셨죠.

“까악 까악. 얘들아 저기 있다! 저 사람한테
먹이를 배달해 주자!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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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왠 까마귀들이..?
아니 이건 빵이랑 고기가 아니냐?

 허허. 너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가 보구나.
고맙다. 덕분에 잘 먹으마.”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까마귀들 덕에
엘리야는 식량 걱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릿 시냇가도 어느덧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Ep.065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CBS 알럽바이블
어린이 성경동화

7P

“엘리야야,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하거라.
거기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너를 돌보아줄 거란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더니
마침 성문 근처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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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가 보구나.
 이보시오, 혹시 물 한 그릇만

가져다줄 수 있겠소?”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가 급히 한 마디를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빵도 조금만 가져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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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께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이 있을 뿐이지요.
 지금 땔감을 주워서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약간의 음식을 차려 먹고 나면
 저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들을 굶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서 나를 위한 빵도 조금 만들고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도 만들어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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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말이었어요.
여인이 엘리야의 몫까지 음식을 만들어도

여인의 집에 있던 밀가루와 기름은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달 동안 엘리야는
여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여인이 슬피 울면서 엘리야에게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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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흑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 뿐인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요... 흑흑...”

그러자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신의 방 침대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렸죠.

“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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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잠시 후, 평온하게 누워있던 여인의 아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데려가자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들판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왕이 타는 말들조차도
뼈가 앙상해질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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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한 아합 왕이, ‘오바댜’라는
신하를 불렀어요.

오바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오바댜, 언제까지고 엘리야
그 녀석을 찾아다닐 순 없다.

 너와 내가 어떻게든 샘과 목초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 땅을 둘로 나누어 한 쪽씩
도맡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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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두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오바댜는 한눈에 그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는 걸 알아챘죠.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저희 왕께서 당신을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
오바댜에게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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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시오.”

“예. 예? 선지자님, 제가 왕에게 그리 말했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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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오.

 내가 오늘 아합 왕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바댜는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킨 대로, 아합 왕에게
소식을 전하러 길을 떠났죠.

여러분, 쫓기는 신세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합 왕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한 걸까요?


